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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410 km 불연속면 바로 위에 저속도층이 존재하며 그 지역

적 분포로 봤을 때 이러한 저속도층은 섭입된 지각 혹은 맨틀플룸과 같은 특수한 지역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모델들에 따르면 410 

km 상부에 부분용융층이 맨틀플룸 부근을 제외하고 전지구적으로 분포해야 한다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지구적으로 추출된 P-to-S (Ps) conversion의 receiver functions를 

stack하여 350 km 부근의 두껍고 간헐적인 저속도층의 존재를 보이고 이것이 단지 섭입

대나 맨틀플룸과 연관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암석권의 연대나 특정한 지구동역학

적 환경과 연관이 없음을 제시한다. IASP91 속도 모델을 수정하여 저속도층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합성함수들을 실제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저속도층의 두께는 30-100 km 정

도이며 그 수평적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맨틀플룸 부근에서도 두꺼운 저속도층의 존재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

들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좁은 영역에서 보이는 저속도층 두께의 심한 변화

는 부분용융체가 지역적으로 렌즈모양 구조를 이루고 있을 수 있음을 지시한다. 


